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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배도요 큰고니 두루미

호주의 쇼울워터베이(Shoalwater Bay, EAAF 등록 서식지)

유색가락지를 부착한 넓적부리도요

EAAF상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 서식지 700여곳 (초록색) 
EAAF 협력기구에 등록된 철새이동경로 망 서식지 123곳 (빨강색)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는 250개 이상의 종에 해당하는 5천만마리이상의 이동성 물새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주걱부리도요(넓적부리도요)와 같이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32종도 
포함되여 있습니다. EAAF협력기구는 도요새, 두루미, 오리기러기, 바닷새, 조류 독감, 주민교양사업
(CE-PA)에 해당하는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동성 물새와 서식지의 보존에 
힘쓰고 있습니다. 각각의 조사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국제적인 보호활동을 펼치고있으며, 각 협
력기구 참가자들에게 전문적인 자문도 제공합니다.

각 국가 동반자들은 자국의 기준에 따라 철새에 대한 
표식조사를 실시하고있습니다.협력기구는 철새이동
경로 전반에 걸쳐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고 유색가
락지규약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위
성추적장치나 위치기록장치 등 새로운 기술의 발전
은 물새들의 이동경로를 리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성 물새의 서식지 기준에 맞는 국제적인 습지 체계의 구축은 협력기구의 주되는 활동입니다. 설정된 
서식지의 대부분은 물새 개체군의 1% 이상이 서식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일부 지역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두루미류, 오리류, 도요새류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협력기구에는 로씨야에서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18개국에 걸쳐 144곳이 등록되 있습니다. 본 협력기구는 
자발적으로 가입할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식지에 대한 관심을 높여 서식지 관리를 위한 국내외 기금을 
조성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할수 있습니다. 철새이동경로 서식지간 호상련계를 강화하기위해, 서식지 
관리부서는 국내외 협력기구내의 다른 서식지와 협력관계를 맺을수도 있습니다.

EAAF 협력기구 주요활동

© Eugene Cheah

East Asian – 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

동아시아 –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협력기구

EAAFP


